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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의냉도틀은 명절만 되면 심각한 촬종4빼지곤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察祝) 문제이다. 물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성도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를 드리며 ， 가족들간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에서는 
제사를 효(孝)와 연결시키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과 관습 때문에 가족간의 갈퉁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 

평이 아니요， 검을주러 왔노라. 내가온것은사람이 그아비와， 딸이 어미와，며느리 
가시어미와불화하게 하려 함이니，사람의 원수가자기 집안식구리라”고하신 예수 
의 경고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마10:34-36). 
사실 명절 때마다 겪게되는 제사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이론이나 논쟁으로 되어질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선 ， 영적이고 정신적인 대립의 문제 
이며， 감정적인 대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가족간의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갈동을 꺼려하여 적당히 모변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예 
가족과 친척간의 화목을 위해 신앙적 태도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할 수도 있다. 결국은 ‘가족과 친척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는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 

하셨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10:37). 그러므로 복음을 거 
부하고 있는 영흔들에게 적당한 지혜와 행통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 
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이다. 
성경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새기던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걸음 더 나아가 소외 된 이웃을 향해 사랑 
을 나누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추석가족에배모범 

찬 송 . .. . ..... 305장 ';..}철에봄바람불어있고’ .. . .. . .. 다같이 
성경봉독(교독) .... . ..... . . 시펀 18:49 ... . .. . ..... . .... 다같이 
메시지 ........... . .. . . ‘감사와찬양 ........ . .. . .. . 인도자 

@우리가주를향하여감사해야할것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가정 에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자 
-주의 진리로 우리 가정을 거짓과 죄악의 권세에서 지키심을 감사하자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하자 

@우리가주를향하여찬송해야할것 
- 주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자 
-주의 나라와그뭇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귀한목표가 되게 하자 

기 도 ...... . ...... . .. . 0 . 0 • •••••••••••• • •• •• ••• •• ••• 인도자 

주기도 .. . ......... .. .............. . ....... . .. . ..... 다같이 

나 눔 ... . . . .. 올한해동안하나님께감사한일들 . . . . ... 다같이 
더 사량하지 못한 일들 나누고 격려하기 

교회인사 
교회는 9월 정기당회를 통하여 교구 
지도와 교육부장의 이통을 결정하였다. 
1교구 정현민 목사， 3교구로 정해성 목 
사， 7교구로 김인식 목사， 9교구로 이준 
경 목사， 15교구로 김병태 목사가 담당 
하게 되었다. 또한 이형수 장로는 청년1 
부 부장으로， 문홍구 장로는 초퉁부 부 

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그리고 예배 
위원회 지도는 김병태 목사가， 장년2부 
는 임채훈 목사가 새로운 분야에서 섭 
기게 되었다. 또한 청년1부의 부장이었 
던 김춘권 장로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 
장로직을사임하였다. 

청지기 세미나가 한달 앞으로 
10월 11 일-13일， 충면교회 쩌l직과 일꾼 전체l훌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원에서는 충현교회의 모든 제작과 일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청지 
기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세미나는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데， 제직과 일꾼을 위해서 저녁시간에만 실시하고， 교역지들을 위해서는 오전에 토론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청지기 세미나에 충현의 모든 
제직과 일꾼들은 은혜받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 이 

를위하여개인스케줄을점검하고기도함으로준비해주시길바란다 

일자 시간 비고 강사 

10월 11일(수) 오후 7:00-9:30 수요2부예배대치 위E머교수 

10월 12일(목) 오후7:00-9:30 전체 위트머교수 

10월 13일(금) 오후7:00-9:30 금요집회대치 위트머교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선교팀 모집 
고.대 .청 젊은야 중심 ， 사역국가와분야를스스로결정 ， 9월말까지 

선교위원회는 충현의 젊은이들을 중 
심으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선교 
는 어떤 지시에 따라 사역하는 소극적 
인 선교가 아니라， 스스로 팀을 구성하 

고， 스스로 사역국가를 결정하며， 스스 

로 사역의 형태를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형태이다. 또한 
충현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서 1년 통안 받아야 동}는 LMTC(지 역선 

교훈련원) 훈련을 단 하루로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학업으로 시 

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에 

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번 선교 
준비를 통해서 충현의 젊은이들이 창의 
적이고자발적으로복음을들고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새 
롭게 제시된 선교팀 구성 및 파송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길 바 

란다. 
@ 지원자격 . 고둥학생 이상의 uπC 수료 

자(10월3일 압축훈련 참가 

해도가능) 
@ 제출서류 , 사역계획서(선교지， 선교사 

역내용， 구성원을 구체적으 

로서술) 재정계획서(재정은 

개인이 후원자를 발굴하여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선교위원회에서 심사후 

에 형편에 따라 보조할 예정 
입) 기도후원자 명단 각1 
닙 
T . 

@ 선 교 지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아 
표리카지역무로제한 

@ 인 원 . 단기선교팀 5명-10명 이하 

/ 단기평신도 선교사팀 3명 
미만. 

@ 기 간 : 단기선교팀은 10일-20일 미 

만 / 단기평신도 선교사팀은 
6개월-2년미만 

@ 구 성 원 : 남녀 비율/ 고，대 ，청 비율/ 

외선부 교사참여/ 고퉁부는 

담당교사포함. 

@ 시 기 : 각 팀의 사역계획에 의거하 
여결정 

@ 제출기한 : 9월30일(토) 
@ 각 팀은 선교위원회의 심사 후 가부를 
통지 

*기타문의 사항은 선교위원회β56-8) 

정기찌|직회 

오늘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톨홉첼뀔 가훗유닥의후예l매 
여 성 기 (목사， 10교구 지도) 

총알같은 빗줄기가 부패한 도시의 오염을 향해 박힌다. 크고 작은 나무와 풀잎 
사이로는 짧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잔잔히 내려온다. 그곳에 또 하나의 세계가 공 
존한다. 
균형와 조화를 이룬 숲속의 작은 길， 오목한 흙그룻 속에 담긴 평평한 수면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떨어지는 예쁜 빗줄기 . 오염된 인간의 세속 도시 속의 감추어 
진 어둠도 이렇게 씻을 수 만 있다면 .. . 바닷 게 속에 수은을 넣고， 참기름 속에 황 
산을 넣은 몰인정한 인간들이 이렇듯， 은30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후세대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 ... 21세기 초엽을 무대로 사는 그들속에 더더욱 전적 
부패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난다. 잠시도 은총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아! 십자가위 
에서쏟아지는핏줄기로전체를씻고또 씻어야만새존재가될터인데스스로무 
덤같은 입에서 거품처럼 어둠을 뿜어내며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는 회색 망령같 
은철없는인간아! 
오늘도 오염된 세속도시 한 가운데서 거침없이 어둠을 쏟아내는 절망스런 가훗 

유다의 후세대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주님의 성혈(聖血)이 영흔의 토양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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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Paul answered , “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1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örd Jesus." 

......................................................................................................................................................................... 

Toward ttr end of Paul ’s third 

missionary journey, he and his 

crew stopped off at Caesarea and 

stayed for some days with Philip the 

evangelis t. During their visit , a 

prophet named Agabus came to see 

them. He took Paul ’s belt and bound 

his own feet and hands , and said , 

“ This is what the Holy Spirit says: 

In this way the Jews at Jerusalem 

will bind the man who owns this 

belt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v. 11). Agabus was 

a trustworthy prophet; he was the 

one who accurately prophesied of 

the famine to come in Jerusalem 

(see Acts 11 :28) . His prophecy not 

only confirmed what the Spirit had 

already given to Paul , but also 

matched what the disciples had said 

to him and his friends during their 

stay in ηre ， “ they kept telling Pa띠 

through the Spirit not to see foot in 

Jerusalem" (v . 4). When Paul ’ s 

friends , as well as the local 

residents , heard Agabus ’ prophecy, 

they begged P3ul not to go up to 

Jerusalem. But Paul wasn ’ t 

influenced by their appeals. As a 

matter of fact , he rebuked them. For 

he was compelled by the Spirit to do 

the wi1l of God , not the will of man. 

And since he would not be 

persuaded , his friends fell silent , 

nimarking , “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v. 14)! 

Everyone who is a Christian 

wants to practice faith in their life. 

You aspire to let the Holy Spirit 

teach and guide you in the direction 

of God ’s wil l. The sad thing is that 

whenever some Christians get the 

Holy Spirit ’s information , and it 

turns out to be wring , they don ’ t 

want to go. When Paul ’s friends , 

Christian friends , heard from the 

Spirit that he was to have a hard 

time in Jerusalem , they followed 

their will , not God ’ s. Paul knew 

God ’ s will , “ And now , behold , 

bound iri spirit, 1 am on my way to 

Jerusalem , not knowing what wiII 

happen to me there , except that the 

Holy Spirit solernnly testifies to me 

in every city, saying that bonds and 

afflic tÏons await me. But 1 do not 

consider my life of any account as 

dear to myself, so that 1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which 1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 to 

testify solemnly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Acts 20:22-24). 

Amen! 

Do you understand what Paul is 

saying? Christians always say they 

want to go God ’s way, but when the 

Holy Spirit starts leading them into 

difficult areas , they start going the 

other way. They think the other way 

is God ’s wil l. Do you grasp how 

much God ’s will is hard? The Holy 

Spirit explained to Agabus exactly 

how hard it would be for Paul to go 

to Jerusalem; it would be like him 

having his hands and feet bound 

together (v. 11) . Can you imagine 

trying to get around , yet alone trying 

to communicate to others in this 

position? Without doubt, God ’s will 

for Paul was not going to be an easy 

adventure , but it was His will. And 

Christian living is about doing 

God ’s will. 

All the Christians that 

surrounded Paul , including Luke , 

implored him not to go to Jerusalem. 

The “ we ’s" in verse 12 represent 

them! They believed hardship 

wasn ’ t God ’s wil l. They took the 

Holy Spirit’s teachings and . twisted 

them to fit their wil l. They were 

wrong , and Paul knew it. He 

responded to their pleas by saying , 

“ What are you doing ,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For 1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 but even to die 

at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v. 13). Paul basically 

told them that he loved God more 

than himself. And that ’s the will of 

God! 

Who was Paul? He was a real 

minister, a pastor , who followed 

God ’s wil l. He loved Christians , but 

overall He loved the name of the 

Lord Jesus. His life was all about 

doing the will of God. Like Jesus , if 

it was possible to go another way, 

he’d prefer it, but if not, he wanted 

God ’s will to be done. Jesus related 

the will of God concerning His own 

death and resurrection to His 

disciples , “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hey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 and scourge Him and kill Him , 
and three days later He wi lI rise 

again" (Mk. 10:33&34). Jesus knew 

that He and His disciples had to go 

to Jerusalem. His disciples didn ’t 

want Him to go . But Jesus followed 

God ’s wil l. Paul knew that he and 

his friends had to go to Jerusalem. 

His friends didn ’ t want him to go . 

But Paul followed God ’s wil l. 

Jesus and Paul shared similar 

feelings . In the garden of 

Gethsemane , Jesus prayed , “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 but Yours 

be done" (Lk . 22:42) . And a sirnilar 

account is also read in Matthew 

26:39 , “ My Father, if it is possible ,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1 will , but as You will." Paul feit the 

same way. He didn ’t like hardship. 

If God could arrange his 

circumstances another way , he 

would favor it. But if God ’s will was 

unchangeable , then , he wanted 

God ’s wi1l . Are you a Christian? Do 

you live your life under the wi1l of 

God or your own will? 

Paul ’s missionary friends and 

some new friends from Caesarea 

followed him to Jerusalem. Upon 

their arrival , Paul was graciously 

weIcomed (see Acts 21 : 16 & 17) . 

After Paul did the will of God , the 

muititudes of people hated him (see 

Acts 21 :36) . Those who didn ’ t know 

Jesus wanted to kill Pau l. The same 

Jerusalem , mostly the same people , 

who killed Jesus now wanted Paul 

dead. The same thing happened to 

Stephen. He did the will of God , and 

was stoned to death for it. He didn ’ t 

hate the enemy , but like Jesus , 
forgave them , “ They went on 

stoning Stephen as he called on the 

Lord and said , ‘Lord Jesus , receive 

my spirit! ’ Then falling on his 

knees ,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 ‘Lord ,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Having said this , he 

fell asleep" (Acts 7:59-60) . This is 

reallove from a real minister! 

Before his conversion , Paul was 

hugely responsible for Stephen ’s 

death for killing the best rninister in 

the world . At the time , he didn ’ t 

know the cross. Once he found the 

cross , he wanted to do the will of 

God in Jerusalem. He was a 

persecutor, but when he understood 

the cross he became persecuted. He 

became a sacrifice because this is 

the will of God . What is the will of 

God? For the sinner to change into a 

child of God , not for his own will , 

but for the will of God! 

My dear Choong Hyun friends , 

God created humans for the purpose 

of His glory (see Is. 43 :7) . 

Glorifying God is the purpose for a11 

human life. To find your purpose , to 

glorify God , you must do the will of 

God. The will of God requires you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 calling on His name 

for a11 your cares! The wi11 of God 

is ultimate! Recognize its hardships , 

so that your wi11 may always be in 

accordance with His. Amen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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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뜻대로 

(행21:10-14)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에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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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뜻을분별함 20:22-24>. 아멘 ! 일 어려움을 피해 가는 것이 가능하였더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에 

라도，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 럼 하 서 ,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바울의 세번째 전도 여행이 마쳐질 무 하나님의뜻대로행함 나님의 돗을 성취하는 쪽을 선택하였을 것처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렵， 그와 통행했던 승무원들은 가이사랴 것입니다. 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λ데반에게도 별 

에 머물렀고， 전도자 빌립과 함께 며칠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도 그는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지길 원하 어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 

동안을 지냈습니다(8절) . 그들이 머무는 것을 이해하십니까?그리〈도인은 언제 
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죽 였고， 그것을 위해 돌에 맞아 죽어갔습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보 나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 
음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미워 

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벨트 고 있지만， 성령이 힘든 지역으로 인도 
의 뭇을 관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 

로 자신의 발과 손을 묶고 이렇게 말했 하기 시작할 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 
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 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저 

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 희가 돌로 λ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 

에서 유대 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가는 길을 하나님의 뭇이라고 생각합니 
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 E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뭇을 붙잡고 행 
에게 넘 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1 1절) . 아가보는 신실하고 믿을 수 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실제적으로 예루 성령은 아가보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일 만에 살아나리라" (막10 : 33 ，34). 예수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라" (행 

살렘에 찾아들 기근에 대해 예언했던 사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확 
는자신이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 7:59 ,60). 이것이 진정한 사역으로부터 

람이었습니다(행 1 1:28) . 그의 예언은 성 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그가 λA로 
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나오는진정한사랑입니다. 

령이 바울에게 예언한 것을 단지 확인하 손과 발이 묶은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원 

는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을 만나게 될 것을 가곤쳐 주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하나념의 영광을위해 살아감 

일행 이 두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자 (11절) . 여러분은 이러한 위치에서 비록 
의 뭇에 순종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 

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과 일치되는 것이 흔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와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 

그가 회심하기 전， 바울은 스데반을 
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 서 애를 쓰고， 주변에 알리려고 애를 쓰 

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세 

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의심이 
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처 

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으로 여겼습 
하더라" (4절) . 지역 주민들과 바울의 친 없다면， 사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뭇 

럼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였습니다. 
니다. 그 때에는，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 

구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 바 은 안락한 모험은 아니 었지만， 분명한 
주닝처럼자가를포기함 

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다 를 발견한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가 바울 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님의 뭇대로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예수와 바울은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 는 박해를 가하는 자였으나， 십자가를 
오히려 바울은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논의입니다. 게 되었습니다. 켓세마네의 동산에서 예 이해한 이후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 
는하나님의 뭇을행하는데 있어서 성령 수께서 이 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 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 
에 의해 이끌렸으며， 결코 사람의 뭇에 우선순위를결정함 지여 만일 아버지의 뭇이어든 이 잔을 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념 
의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 그러나내 원대로 의 뭇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되지 않았고， 그의 친구들은 잠잠해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주변에 있던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자 

졌으며，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 이렇게 
모든 그리λ도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 

나이다" (녹22 :42) . 그리고 비슷한 기록 신의 뭇이 아니라， 하나님의 뭇을 위해 

말했습니다. “주의 뭇대로 이루어지이 
램에 가지 말라고 얘원했었습니다 12절 

이 마태복음 26:39에 나타나고 있습니 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변화되는 
다!’'(1 4절) . 

에 나타나는 ‘우리’ 는 그들을 나타냄니 
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것입니다! 

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 그러나 

고난을파하지않음 님의 뭇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인생의목적은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같은 심정을 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뭇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왜곡시켰습 
꼈습니다. 그는어려움을좋아하지 않았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서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다. 바울은 그들이 실수하였다는 것을 

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은 인간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으 

은하나님의 뭇대로나아가기 위해 성령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그들의 간청에 
쉬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는 그것을 

로 창조하셨습니다(사43:7). 영광A러우 

의 지시와 인도함 받기를 갈망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 
선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 

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애에 대하여 
그런데 슬픈 일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님의 뭇은변할수없는것과같았고，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감지하게 될 때 ， 힘든 길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 
는 하나님의 뭇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 

을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 
에서 외면하고， 그 길 가기를 원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분이 그리〈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 
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 여러분들 

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친구 각오하였노라"(13절) . 사도 바울은 자기 
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 

은 하나님 의 뭇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들은그가예루살렘에서어려운일을당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뭇 아래에 
하나님의 뭇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 

하게 될 것을 성령에게 들었을 때， 그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것 
있습니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이름을 부 

은 예언하는 이의 뭇을 따랐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뭇이었습니다! E 는 ~.}를 돌보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의 뭇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사랑으로일함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뭇은 
뭇을 알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 순종합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험난한 것 

에 매임을받아 예루살렘으로가는데 저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과 어떤 새로운 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돗 

친구들은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 뭇이 항상 그의 뭇과 일치하게 될 것입 
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 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니다.아멘 ! W 
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 

을 따르는 진정한 사역자요 목회자였습 
때， 바울은 융숭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였지 
나，나의 달려갈길과주예수께 받은사 

만， 전체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더 
(행 21:1 6 ，1 7을 보십시오) . 바울이 하나 

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님의 뜻을 행하자， 많은 무리들은 그를 
일을마치려 함에는나의 생명을조금도 

욱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하나님 
미워했습니다(행 21:36을 보십시오) . 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의 뭇을 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 

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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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다 단기션교률 다녀와셔 

뿌린 찌맛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골꺼l 자라킬 

2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 팀은 우간다 엔테베 공 
항에 도착하여 RTC 신학교에서 여정을 풀고 다음날부 

터 마신디，라카이，콰 

타 그리고 RTC 

신학교 내에서 
사역을 했습니 
다. 우리와는겉 
모습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다른그들 

에게어떻게복음 

을전해야하나하 

고두렵기도하였 

지만우간다에가 

기 전 지난 4월부 
터사역을준비할 
때부터늘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기도함으 

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신 주 
님이 우리의 기도 
를들으시고우리에게 담대함을허락하셔서 그들앞에 
서 찬양과 워쉽 ， 인형극， 마임 그리고 공통체 훈련으로 
겉보기엔우리와너무나다르지만주님의자녀라는하 
나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말씀 

을나누며 주님을증거 할수 있었습니다. 

마신디 지 역은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 
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모기에 물리지 않 
았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비를 뿌려주시고 시 
원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쌍무지개로 우리에 
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카이에서는트럭에 타고 여기저기 이동 
하며 초청집회를 알리고 다녔는데 짐칸에 탔기 때문에 

자연히 흙먼지를 뒤집어써서 옷이며 머리며 누렇게 되 
어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에 맞 
춰 춤추며 ，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알리는 모습에 서로 
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역지인 콰타에서 

it-"!t- 소v({.ι'1 j.. 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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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래루of:! (주ζ서충현) 이냐 (충현의 만나)는 무지 

하고 척박했던 마음밭의 신앙을 기르는데 촉촉한 봄 

비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담당흔}듯하면서도 

단호하게 흐르는 김성관 목사님의 절교문은 주저하 

는 저의 영혼을 끝내는 구원에 이르는 사색의 바다로 

인도하곤했습니다. 잔잔한 감동의 물결로 밀려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로부터 징그럽게 묻어냐는 성령의 

향기를교감할수있었던것또한작은은혜는아니었 

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븐}듯한 감사는 주님의 옴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자리 맴도는 감사의 자투리는 

저의 빈약한 가슴에 고마움으로 담아왔습니다. 그것 

이 이제는 안으로만 감직하기엔 벅찬 것이 되고 말았 

냐봅니다. 하얀 담장의 부끄러운 현실을 알면서도 이 

렇게용기를기도한걸보면 말압니다. 큰 허물은아 

니겠지요P 주님의 빛과 사랑을 머금고 이 낮은 곳까 

지 찾아준 (주ζl충현)과 (충현의 만냐)71 진정 고맙 

습니다 더욱더 흥1'71로운 충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툴고 보잘 것 없는 것이겼l으냐 한 수인의 

사십평생 처음 드리는 순수한 신앙고백으로 그 고마 

움을답하고싶습니다. 

이 원 석 (우간다 단기선교팀) 

는 평소에 다 찢어지고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던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최대한 깨끗 

하고 예쁜 옷 

을 입고구두 
를신고교 
회에나오는 

사람들을보 
며 다들 그 
들의 하나님 
앞에깨끗하 

고예쁜차림 
으로나오려 

는모습을보 
고놀라며도 

전을받았습 
니다.그곳 
목사님의부 

탁으로주일 
예배에 나 

온 어른들 

과 어린아 

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영흔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에 다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 
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도 우리의 

손을 힘껏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언어 

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서로 손을 놓지 못했고 그저 감사하고 안타까 

운눈빛으로만쳐다보며 주님께 감사하고주님의 이름 
을 더욱 높이 찬양하자고 서로 말하며 눈물을 닦아주 
었습니다. 
우리가 우간다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어 떤 씨는 길 

가에 돌밭에 가시텀불에 떨어졌을지라도 복음으로 인 

하여 그들의 마음 밭이 옥토로 변하여 오직 하나님만 
을 횡ε하여 곧게 자라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영 
혼들이 되기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주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어느날 

햇살처럼다가와 

당신을알게하신 

주님! 

당신이 돌아보심이 넘치는 은혜되어 

절망과 비탄이 은밀히 도사련 

욕망의 질곡에서 

나로하여금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였나이다 

지난날 

당신을 핍박한 이 참회의 잔에서 

‘당신의 미소’ 영원히 거두지 마소서 

슬픔을 감당하기엔 가날푼 영흔이니이다 

광야의날들이 

가나안에 이르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지못하고 

바보마냥방황했던불신이 

지금은 

커다란 부끄럼되어 고개 숙이게 하나이다 

높고도 찬란한 하늘보좌에서 

낮고도 추한 십자가로 내려오시어 

가시관， 못 받으시고 창 찔리워 죽어가신 것은 

죄인을구원하기 위한것이었나이다 

골고다 언덕위에 붉은 선혈 뿌리시던 

당신의그처참한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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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전도회전도집회 

/ 

• 
지난 8월29일 경찰청 607자경대 전도집회에서는 65 

명 참석자 중 22명이 결신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회 

원들이 이들의 결신을 돕기 위해 28명이 참여하며 봉 

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 전도회 사역의 현장에 참 

여해 보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된다. 그들 
의 일정을 할애하여 준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통해 전 
도의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곳이기에 성령충만함을 

힘입은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국방의 의무대신 

전 · 의경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아무나 누구나 어 
느 교회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 

욱 그러하다.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사역이 

귀중한 기회이기에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써 함 
께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더욱 갖게 된다. 충주경 

찰학교， 경찰청， 서울지방 경찰청， 자경대， 서초서 ， 강 

남서 퉁 올해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양육을 할 
수 없음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집회를 마치는 

아쉬웅이 컸다.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나 한청 
년 한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할 책임은 충현교회 교인들이 함 
께 젊어질 몫임을 깨닫게 된다. 참， 9월26일에 제371동 
대 남부지부대 전도집회가 오후5시에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또기도를부탁합니다. 

메마른 가슴에 화인처럼 각인될적엔 

콩닥콩닥 어찌 그리 저며지던지요 

그사랑의 힘아래 

나는죄인일수밖에 없었나이다 

(흔택정집사) 

캄캄한 길에서 바둥대던 내 욕망의 실루엣은 

당신의빛을사모하며 

마른 땅위에 단비로 뿌려질 그날을 애태우며 

눈물이되고말았나이다 

새벽 종소리 은은히 울려퍼지며 

여명이 꽃처럼 피어나는 가운데 

어둠은 힘없이 쓰러지고마니이다 

당신앞에서는그날까지 

당신을 알기 전 또다른 나에게 

낮게낮게울려가는 

당신의종소리되는것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라고 

조용히고백하나이다 

아멘 

좌절의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변화가 큰 믿음 

의 학명이 될 수 있도록 감히 충현의 기도를 구하며 
이만줄이옵니다. 늘주님과함께하시길 ... 

。 。제2교도소 。 00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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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때학부 

여름방학을마치며 

김 선 영 (대학부 3학년) 

참 감사한 여름방학이 끝났다 여러 사역들 속에 

서의 은혜도 이제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때다. 수 
련회와 사역 동을 다녀오며 공통적으로 가져갔던 기 

도제목이 있다면 기쁨이었다. 예수님은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도， 작은 새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을 바 
라본다. 그러고 싶었다. 내 온 옴으로 이 세상 온 곳 
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부터 발끝가지 주님의 
기쁨에 휘감기고 싶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 
을 어찌 모두 입으로 담아내며 그 오묘한 조화를 어 
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도 크신 창조의 
손길을 표현할까마는 그래도 느끼고 싶었다. 하나님 
은 그런 내 앞에 계셨고 통행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사역 속에서만이 아닌 주일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 나는그하나님 앞에 내 몸을가눌수조차 없 

다. 어떻게 서야 할까.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지혜 
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나는 온전히 그분을 표현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 
은 이 작은 나에게 집중하시며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나는 어떤 최선의 모 

습을 보여드릴까?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혹은 어떤 안타까움으로 내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예배시간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떨린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역의 은혜에서 주일의 거룩함으로， 주일의 거룩함에서 매일 

의 산 제사로 인도하시려 한다. 기억하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날 
주목하시며 바로내 앞에 계신다. 내 어찌 그분 앞에서 다른곳을 바라보며 ， 내 어찌 
그 분 앞에서 졸고 있으랴.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기 싫어 잠자리를 뒤척거릴 때， 그 

러다 늦어서 한 번 펴보지도 못한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을 때 ， 화낼 때 ， 하루를 보 
내고돌아와 밤늦게까지 TV보다잠자리에 누우며 좀 이따가 기도할께요하던 내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나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 
님께민감하려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l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고라와그무리와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그에게 명하신 대로하였더라" (민수71 16:40)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우리이다. 죄악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적인 은혜이며 축복이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분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예 
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전도를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본래는 내 
것 아닌 주님 것을 드린다는 말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기쁨으로 맛보 
게하시는분이다. 
이제 나는 조금씩 그분 앞에서 내 편한 모습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 

습으로 나를 추스리려 한다. 여전히 나는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에 눈물 흘리며 아파 
하지만하나님 위로의 손길로나는다시 일어나 2학기를결심하고기도한다. 
매일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거룩한 하루하루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Q 만명 글 · 그림 /김범 헌 

고빡 

이 미 현 (대학부 2학년) 

‘ 낳아 껴|셔서 늘 내 안어l 역사하시 

는 주념. 이 시판 다윗이 고빽하었 

던 그 멜씀을 앵과해 봅니다， 
내 안에 까득한 죄악을 조j인지도 
얼~I 못했던 ~-i어|꺼| 멜씀올 통해서， 

또 샤역을 통해서 내 맘 표은 곳까 
지 보께 하셔서 참 7냐샤드려요. 나 

의 힘으론 나 타씬올 포합한 다른 
영혼틀올 샤랑힐 수 없다는 귀. 내 
안이l는 정멜 선한 켓이 하나도 없옴 
을 주넙깨|션 더 철 알고 껴I J.. I 죠 ? 그 
런 저이|께 창서| 전부터 나를 당선의 

자녁 암아주시고 새 냉명 주선 주 

님! 그 놀라운 은혀l어| 무어라 표연 

해야 힐~I '" 저| 짧온 단어벌력으론 

표현힐수없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였 

던 모읍들l 바울의 고빽체펌 그러한 
모습들을 다 해로 여 ìl 고I 다 버리 

고 여l수 그리스도 당선을 아는 껏이 

내 안이1 ì~장퀴한껏이라고 고빽하 
겔 월협니다， 이스라C켈 빽생셔렴 아 
둔안 나의 모솜들 ... 01껏만온 안된 
다고 고쟁을 부리고 앗~I는 않은~I ， 
당샌께서는 그 모든 껏올 버밍고 
당샌올 따라오라고 댈씀하업니다， 

업자까를 철 수 잊냐고 불어보업니 
다. 선뜻 대I굶힐 수 잊ìl 를I 죽끼까 
지 따라까겠다고 고빽하표 월협니 

다， 그러한 믿옴올 더하여 주세요， 

나의 연약한 샘령올 주닝의 형생 
디{로 벚어 주시표 ... 내 안이| 굳어해 
버린 톨갑은 마옴을 깨뜨리셔서 나 

를 향하샌 주념의 샤랑올 알께 하시 
며 그 샤랑올 전하는 사랑으로 나를 
샤용하여 주J.. lìl 를 두 손 모아 판쩔 
61 끼도드려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역샤하날 그 

주닙의 성설하샘올 한C양힐니다. 나 
를 주념의 도구로 샤용하여 주세요. 
주닝，샤랑협니다l 

8월 19일 til오는 Of칩αl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고픈 
당신의딸 미현이까 

나g 주l 나g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몽궐단기선교률 다녀와서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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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남 경 (대학부 3학년) 

단장 임무천 장로님， 지도 이종대 목사님， 민 
병윤 전도사님을 1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나는 8 

월 10일부터 21일까지 (11박 12일)로 몽골단기선 

교를다녀왔습니다. 이번단기선교를통해 얻은것 
이 있다면 비전의 확립과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의료선 

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 방문과 현지에 
서 내가가지고 있는달란트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 본적이 없다는그 
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며， 
그들과의 친밀한관계도 형성할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내게 붙여진 귀한 영 

혼이얼마나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준비된 영흔들을 통해서 나는 비로 

써 마음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역기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첼솜사역과 병원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 

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 제시와 주님 

1. 성도닝 복받11 위한펠 
^/-il2#해오 a ø , tl a 

1 1-.르쳐 

추삽시-요 

2. L빠오른뺨망고 왼 

뻗F 빼 l는 행동을 추/t변 
*κf닝은 딩동맹을 외치 
며 했딴 길을 LH.추1.(겠 
치 

3. 오른뺨 망고 훈!빵 L배 l 

는 오습요로 인tH 타수의 

성도들의 후원으로 귀I넥션 
이 형성도f겠~/. 

냐. 을쩌I… 함t든 햄/-:.든 

￡흔뺨 맘고 왼뱀!11f-~1도 
LtPJ 수 없매l 동nj@ t @ l미 

복이아낼Il f-. 

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역기간 중에 현 
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 
만 그때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도목사님을 통 
해 들려주셨던 놀라운 말씀으로 눈 
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의 
웅답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들또한주님께 감사했고，고개 숙 
여 무릎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 

니다. 

컨버주의~t 현엉￥찌I‘ 

몽골 땅 구석구석이 복음으로 물 
든 거룩한 땅이 되게 기도하는 것과 
몽골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역 
감당과 헌신된 몽과 마음을 위해 그 
리고， 현지에서 만난 영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도제목이자 저의 임무입니다. 물 
이 바다 덮읍 같이 몽골이 복음의 땅 
으로 물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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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물질과건강과 
은사의청지기로서 

이 재 호 (집사， 청년1부 교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배웠다 시 
간， 물질， 건강， 은사(직분， 재능)의 청지기. 청지 

기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맡긴 모든 것을 그 
주인의 위임에 부합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다시말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모든 영역에서 그 일 
을 다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며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사회에 직업인으로서 첫발을 디딘 것은 1991년 6월 
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결흔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옮기고，사업도하게 되고，교회에서 직분도맡게 되었 
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 
여 나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이 확정된 것이다. 예수 그 
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 
그당시는 나의 이런 생각이 무엇을 뭇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막연한 것이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 생각은 막연한 나의 기대일 뿐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자신에 대한 나의 기대치와 현실 속에 나의 
모습 사이의 괴 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점점 더 멀어져 나 
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 
는 지조차 모르고 헤매면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의 이 
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나에게 양육훈 
련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말씀을 아주 실제적이며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우면 
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이었다.3-4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일 
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 
을목표로살아가야할지를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벌써 만5년이 다 되어간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 
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 

·l납j흩뿔~필훌f~꾀암l 

업자가되거나다른직장을구해야할형편이었다. ‘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한 기회일 것이 
다’ 는 생각과， ‘언제나 너와 네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 
임지겠다’ 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 
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다 IMF의 경제 위기가 예외없이 우리 회사에도 찾아 
왔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늦 
게 지급한적이 없다. 물론강제로해고시킨 일도없다.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이 조급하여 답답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 
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네가 잘 
나서 한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 
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나의 
생애를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믿는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하루 

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도기도한다. 

“살아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 
르게 살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 가치관의 도전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보호하소서 

오 잡λf닝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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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 경 (성도， 1교구)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 
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단지 두렵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에서 전도하고 봉사했지만， 감사함없이 의무 
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다보니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은 봄이라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퇴원하면 진정 감사함으로 전도하리 
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기쁨 없이 전도 
하는 이들에게 꼭 이말을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전도하는 형제 · 자매님들， 전도는 소중하고 하 

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니 열심히 전도하여 아버 
지께 칭찬받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소 
흘해서는 아니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시 
간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예수님의 거울로자신을비쳐 보기 바랍니다. 
입원해 있을 때 주중에 몇번씩 전도지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는 이들을 보고 천사같다고 느꼈습 
니다. 불신자들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 

는 것을 볼 때 하냐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했습 
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한사람한사람이 소중함을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통해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사랑을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상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지만 노구의 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고 눈앞에 닥친 일을 먼 
저 해결하다보니 병원에서 맘먹었던 전도의 사명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형제 · 자매님 
들께 전도하시기를 간곡히 부닥드리는 것입니다. 

병훤에셔 
안녕하세요 l 지난 금요찬양예배시간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앉싸 있는 언니의 뒷 

정 옥 련 (집사， 9교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7’ “예 ， 예수님 잘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렴， 지금은요 중앙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만난 
50세의 그분은 교통사고로 어깨뼈가 으스러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하나님께 
별 받았다고도 했다. ‘주간충현’ 을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건넨 예수님에 대한 질문 
에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듯 옛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봉사를 했던 때를 얘기 
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상처로 인해 교회생활에서 멀어지진 20 

년이 지났단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 억하며 울었던것 처 럼 허공을 바라 

보며 많이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만난 그분을 성령께서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번째 만난 날 묻어 두었던 상처와 하나님을 떠난 후의 생활을 

얘기했다 방황하다가 친구따라 절에 다녔지만 염불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입 

에서 나왔다고 한다. 작년에 온 가족의 이름을 절에다 올렸다고 했다. 이제는 돌이 
킬 수 없다고조금만 일찍 만났어도좋았을텐데 ... 깊은한숨속에는세상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 교구 정해성 목사님께 도웅을 청하여 심방을 하고 에배를 
드리고 권면하니 하나님과 세상신 사이에세 두려움으로 망서렸지만 그 옛날의 믿 

음이 마음에 있었기에 모든 말씀을 잘 받아 들였고 여러번의 만남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긴세월 동안 누구하나 교회에 가자는 사람이 없었노 
라고 섭섭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영흔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가슴이 아왔 
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땅끝까지 붙드시고 싫어 버 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보았다. 지 
금 믿음을 회복한 그분은 통네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주일에 외출증을 받아 교회에 
가시고병실에 있는사람들에게 전도도하신다고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41:9). 

모습이 내내 마음에 겔라네요 . 지난 여릎까지 같}이 찬앙하고 7/도하고 교저l를 

나누었는데 못할 얘기까지 다 들어주시면서 워로해 주î! 젓이 참 힘이 되었답 

니다. 7/도해 주신 덕분에， 수아 이빠 열심8/ 하나딛 섣71는 모습 .. 71곰 보시 

죠? Ät_도 71픔 그이와 대화할 때 갑동을 받곤 뼈 . 정말 올라우신 하나답의 은 

회마 ót딘지요. 지급은 하냐닝이 ólI!.시는 대료 운종하는 믿음을 7얻l 납펀이 

되및 7/_도하고 있l당니다 

언니어l게 맘사할 얄이 또 생jf나네요. 몇 년 전， 7/억나서l요 ? 저마 셋째를 잉신 

8t..ïJ. 2!을 때 /MF 때문에 답편의 월급이 점점 줄어 아이들 학원도 다 끊고， 먹 

고샤는 일l에만 매달리던 달들이었죠 . 조금 샤 놓은 쓸fó/ 떨어지면， 없는 돈 맥문 

에 짤 살 걱정을 하던 .. . 그땐 언니너l도 하루 벨어 하류 먹고 살던 시절이었죠. 

저희보다 더 훌l려게 ̂t.섰던 걸로 71억해요 . 그런데 우연히 샤는 캠정을 털어놓 

던 L뻐1/ ， 선풋 쓸딸 가져가라고 말하는 언니가 저어l게슨 O씩l도 갑동으로 납아 

있습니다. 앙집사닝과 언니덕분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따풋하게 보낼 수 있었 

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l 올 여픔은 한 번 만나지도 못한 채 지나7t네요. 흥업f 웃는 얼굴 

로 반71던 언니의 모습이 71억나요 . 언니 l 힘내서l요 . 7t을이 되면 아이들과 함쩨 

김포영야를 7t로질러 강께요 . 노란 들픈t도 보고싶고 따풋한 언니의 가종들과 IJ! 

있는 수셰비도 먹고 싶어요 . 언니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닝께 늘 맙사하고， 언니 

와 앙집사닝 늘 건강하시및 7/도할께요 !~을 하려연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는 

갯 아시죠? 

빨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74교듀 이미숙 짚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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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맡겨주신 어린앵혼 r 、

나흘 훈련4’ 1’션 
임 현 진 (초퉁부교사) 

최 경 애 (소년부교사) 
직L해 교회학교에서 초퉁부의 4학년을 맡게 된 나는 
E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재미있지도 않고 

말도잘하지 못하고해서 선생님을하기에는 여러가지 
로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이아니기에순종함으로시작하였다 

-:-:J 회학교교사를하면서 매번 느끼는 일인데，교사로서 내가 어린이들을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내가배워야 
--u.:-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때가 더 많다. 특히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분반 성경공부 

기본적인 성경지식이 탄탄한 우리반 아이들은 남자 
아이 4명， 여자아이 3명이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할댄데. 지금 우리빈은 
사정이 생겨 근처 교회에 나가는 아이도 있고， 이사를 
하게 되고 연락이 안되고 하여 처음의 7명에서 4명으 
로 줄었다. 아이들이 안나오는 것이 나의 부족한 탓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계획이 있겠지. 

도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깨닫게 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내 
맘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뭇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 자기의 감정대로t장자권의 축복을 베풀려는 
아버지 이삭(창27:4) ， 작은 아들에 대한 편애와 하나님 말씀의 오해(창25:23)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 장자권의 무시와 포기， 이방인과의 결혼 퉁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k엔서，하나님의 축복을자기의 방법으로 얻파형과아버지를속이며，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행핸야 

곱. 

그\ι 、~-、 ，、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 - τ" • 、 ... / ,, 1 내 눈 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 
• 사랑하는 선생납쩨 τ/ 「페 생각하여 그 축복을 갖기 위해 허퉁대는 

" 'i"" I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임을 

박효진(유년부) 

션생납l 암녕하셰요/ 

아이들은 줄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5명이나 모 
인 우리의 분반 공부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사 우리 
를 보고 계심은 당연한 일 야닌가. 이 시간을 통해 나와 
이이들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다. 우리반 아이들.여전히 기도시간에 눈 안감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장난치다가도 가끔 “성경펴 !" 하며 홍내 
면 서둘러 성경말씀을 찾아 읽을 때 ， 게다가 선생님 힘 
들다고 가방이며 짐이며 7층까지 들어줄 때에는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다. 

션생납01 보낸 뀐^' 잘 받9tOf요l 선생님， 뀐^' 보내쭈셔서 고 
맙융니다. Ol f̂ 더운 여흩도 자나고 까을01 다71-.오내요. 71-올 j 

울 맛01하여 뎌 건강하밀 바èH.요 ~ 

깨닫게 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만을 채 
우기 위해 행하흔 야곱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야곱에게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함께하시겠다고 거둡 약속 
해 주신다. 그러나 야곱의 반웅은 어떠했 

는가? “나를 지켜 주실 뿐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라고 조건적 서원을 한다. 이 
얼마나 무례하며 ， 교만하며 ， 무식한 자의 
대답인가! 

저는 얼마챈0’ 방학이 를F낯어요， 그러서 다M 학교01 까고 <ll 
어요• ^"DI잊어요， 요}.Jf.는 친구를01 찰 안오는 껏 강'01-.요， 옛 

때로는 아이들이 오지 않아 기다리며 마음 태우다가 
늦게라도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면， 예수님이 우리 
를 기다리시는 마음과 우리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마음을 감히 짐작해 본다. 

날01.는 우리반 천구틀01 많01 웠었는페， 자금은 0/1틀01 찰 빠 

져요， 션생님01 천구들어께모두 tJlI-^'지 않고 나오라고 말쏠 
이렇게 문제 투성인 야곱이지만 하나 

님의 열심으로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 

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믿으며 ， 그 하나님 
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하셰요， 효진oi까 하나남한6171도발께요， 션생님， 효진이는 

요즈음 스스로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고 있는 아이들 
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하지않을수없다. 

Ol f̂.부륙 교회01 다 얼삼01 다낼께요. 천도사님 말좀도 뎌 찰 

틀을께요. 또 71도도 01체 질에서 DH멸DH'일 하는 어련01까 될 

꺼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얼삼δl 발께요， 우리률 71-.르 1::1 주셔 

셔 고맙숍니다， 션생님， 사랑뻐요. 

훌避훌쩨 ι l ’J;:( 11 흐 vl학11-f{ o ... ! < 1-;/ (/ /1 (-7 t- -.; .• ~1.. • "Í .. ' 1.1 "1.- .(..: {,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모두 신명기에 담겨진 말씀으 
로 물리치셨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는 신8:3을， 성전 꼭대기 
에서 뛰어내리라는 도전에는 신6: 16을，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는 유혹에는 신6: 13 
을 각각 인용하셨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능력 있는 검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지살펴볼까요? 
우선 신명기는 헬라어 70인경과 라틴어 번역본에 따르면 ‘듀트라노미’ 

(Deuteronomy /두번째 율볍)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데바림’ ( ‘elleh 
haddeb때m;여호와가 말씀하셨다) , 또는 ‘데바림’ (debarim;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신1:1) .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는 이 글을다 읽으시면 저절로 
알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듣는 것처 

럼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번째 설교는 1장-4장까지이고， 두번째 설교는 5 
장-26장까지이며， 마지막 세번째 설교는 27장 3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를 읽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편 한편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 편의 말씀으로 말이지요. 
또한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 맞은편， 즉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요단강의 오른쪽인 모압 평지입니 
다. 지금 이곳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40여년의 
긴 세월을 방황하고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의 뒤를 잇는， 새로운 2세대입니다. 
이들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 
을 때， 모세가 출애굽시절에 받았던 율법을 새롭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 
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심아서 ，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촉구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의 마지막유언이 선포되는분위기라는 것을기억하고 읽도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여러분들이 신명기를대할때 ， 반드시 ‘순종’ 이라는시각으로읽 

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변 자랑’ 이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6: 5). 그렇습니다. 사랑은 곧 순종 
과 직결되는 것이랍니다. 참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며， 참사랑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겠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 
님의 뭇은바로 신명기에 의거한 것이라는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결코소홀히 
하지않겠지요. 

요진을휠 

‘ J 

·I믿딛.r디~I::t!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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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사넘 
i·ii란/\〉 
• :: ~ 언풋 스쳐가는 효댄간의 잊혀지지 않는감동을 붙잡는다. 

LMTC는 단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다. 때문 
에 대체적으로 선교의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이 훈련생으로 있다. 종종은 환갑 
을바라보는 연세에도훈런을받으시는분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더 큰도전 

을주기도한다. 

그분들중에는상권사님이라고불리는눈에 띄는권사님 한분이 계신다. 상권 
사님은 무스바른 짧은 머리에 면티와 청바지 혹은 반바지를 즐겨 입는 좀 독특 

한 분이시다. 의상때문인지， 비슷한 연세의 권사님들보다는 젊은이들과 더 친 
하다. 행동 또한 젊은이들 이상으로 힘차다. 항상 앞자리에서 강의를 들으시며 
복습도 하시는지 녹음까지 해가신다. 나 역시 상권사님과 금방 친해져서 ‘상권 
사님의 아이들’ 속에 끼 여 있었다. LMTC에서는 매학기마다 해외훈련을 필수로 

한다. 이번 학기도 예외없이 해외훈련이 진행됐다. 지역이 사막지대인지라 연 
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었지만 역시 상권사님은 해외훈련 
도 참가하셨다. 내리찍는 맹볕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다. 특히 수단인 교 
회에서 찬양하실 때의 힘은 놀라웠다. 흑인들도 찬양을 몹시 좋아해서 한번 홍 
이 나면 세시간 연장 찬양이 된다. 몸은 또 어찌나 흔들고 박수는 어찌나 치는지 
젊은이들도 어리버리 따라갈 뿐이다. 그러나 흑인들의 찬양기세를 압도하며 춤 
추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상권사님 이다. ‘참 축복받은 분이다’ 고 생각했다. 하 
나님 사랑을듬뿐받고계신분이라고생각했다. 

해외훈련을 마치고 며칠의 휴식중에 평가회히는 날이었다. 웬지 썰렁하다 했 
더니 상권사님이 안오셨다. 평가회를 마치고 기도회시간， 목사님께서 상권사님 
의 기도를부탁하셨다. 암이 이u1371까지 진행된 환자였다는 것이다. 실감이 가 
질 않았다. 그 힘차던 축복받은 사람이 암환자였다니 .. . 그 속엔 어찌 눈물이 없 
었으랴. 가슴에 암을 품고 선교에 소명을 감당하려 하는 상권사님. 당신은 주님 
께서 직접 쓰신 펀지임을저희들은항상기억합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더 좋은 
편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요셉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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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석 l 새가혹 소개 

일림 집소‘ 교육관 109호 7 한나 1지회 월례회 19 한나 16지회 월례회 
3 기획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요늘교구모임후 

1 전도위원회봉사지모집 , 일시 :오늘 15:00 징소 ，교육관 205호 ， 짐소 1 교구모임장소 

만족복음화의 사영올 감당 징소‘선교관 3따호 8 한나 2지회월례회 m 흔1417지회월례회 
할 전도위원회 봉사자를 모 4 경칠전도회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집합니다 ， 일시:오늘 15:00 ‘ 장소 ‘ 교육관 314호 장소‘복지관지하1충 
인원 1명 .gh소，메추라기흘 9 효바 4지회월례회 21 에스더 6A 1회 월례회 
자격 PC활용이 가능하고 5 학원전도회월례회 ·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 일시 ‘ 1 7일(다음주일) 15 애 

행정경험이있는세 일시‘오늘 12:20 장소‘교구모임장소 장소‘ 제2교육관 4충 
례교인 · 장소 : 본당지하 110.호 10 한나 5지회월례회 22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기간 9월중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17일(다음주일) 

‘ 연락처 전도위원회 남녀전돼 · 장소 . 교육관 212호 교구모임후 
(구내전화337) 11 한나 6지회월례회 ·장소:칼빈훌 

2‘ 방송실 효띨 7\f막 통익 봉사 1‘바울 6지회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23 루디아 2지회 월례회 
재찬g뼈|배)구힘 일시:오늘 15:00 · 장소 : 제2교육관 4층 1 일시 : 18일(월) 10:00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 징소 제2교육관 4충 12 한나 7지회월례회 동문출발 
히 봉사할 한글자막통역 봉 2 바울 7지회월례회 일시 1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1 과천 

^tÀ~를모집합니다 일시 ‘ 17일(다음주일) 징소‘교육관 307호 24, 루디아 15지회 월례회 
자격 충현교회세례교인 교구모임후 13 한나 97\ 1회월례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문의 552-S200{교환 224) , 징소‘교육관 307호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장소‘영아부실 

562-4872 3 바울 10지회월례회 ‘ 징소 . 봉샤란 지하2충 25 미리아2지회 월례회 

3 에바다부 수화교실 접수 ‘ 일시 ‘ 17일(다음주일) 14 한나 10지회 월례회 , 일시 : 19일(화) 10:30 
개강 9월3일(주일) 교구모임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201호 

강좌주일초중고 ，징소，아엔훌 ，징소:아엔흘 26 마리아 15지회 월례회 
:al 4, 바울 12지회 월례회 15, 효바 11지회 월례회 ， 일시;오늘 12: 10 

수요일-초급 · 일시 ‘ 17일(다음주일)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영아부실 

신청 에바다부교사실 교구모임후 ， 장소 1 베다니훌 

(교육관109호) ‘장소‘교육관 308호 16， 효바 12지회월례회 별셰 
5베드로 1지회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모임 ‘ 일시 ‘ 1 9일(화) 19:30 ‘장소，칼빈훌 1 안복근성도 
(부부동반) 17 한나 14지회 월례회 (안덕호 집사의 부친， 현명희 

1 징로월요새벽기도희 장소 ’교육관 109.호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집사의 시부， 17교구 한양구 

‘ 일시 ‘ 11일(월)새벽기도회후 (부부동반) · 징소 ，갈릴라훌 역) “일 별세， 8일 장례 
g암 교육관 109호 6 요한 5지회월례회 18 한나 15지회 월례회 2 권독성타교권사 

2 안수집사회 화왜뿌|도회 일시 ‘ 16일(토) 1 9:얘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권향임 성도의 부친 ， 19교구 
일시 ‘ 12일(화) 새벽기도회후 ‘ 장소 ‘ 회장댁(529-3292) 징소‘ 영아부실 관악구역) / 8월31일 별세 ， 2 

.... ‘ ............................................. ‘ ...................... ‘ ............................................. .......... .. ............................... 

새 - 가 · 족 · 을 환·영 · 합 · 니·다 

일장려l 주소변경 
3 김앙례집시 
(조회순 권사의 모친， 16교구 1 이동수 장로1 윤정식 권사1 
평산구역) / 8일 별세 ， 9일 장 이희국집사， 김인숙집사 
려1 용인시 수지융 풍덕천 690 

똥문APT102통 1애3호 

옆에31-265-9074 

형온 

충현복지관 
1 서동절 군(이분년씨의 아들， 뀔트교실개강 

19교구)과 이희란 앙이재구 시간 ， 매주수요일 

씨， 정종자 씨의 딸， 19교구) 9:30-11:30 
/ 1 6임(토) 13:00복지관 수강인원 ‘ 20명 

2 차승훈 군(차재선 성도， 조정 이용료 30，α)()원 

옥 집사의 아들，， 6교귀과 임 개강일 10월 1 일 
경미 앙(김히옥 집사의 딸) / 문의 564-4885 
16일(토) 13:00 갈릴리훌 (내선3번 지역사회재활팀) 

충현중보의창 

띠김성관담맴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 

하암로풍성한 열oH를맺는 영적인 따자 

가되게 하'-1고1 언제나복음의 진라를선포하 

는정결한통로로사용허여주소서. 

a깅칭인원로목사의 남은생애가다욱더복 

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사고1 모든교역^}가 

영혼에 대한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 

유하게히소서. 

a장휠1인수집샤권사와집사및모든직분 

자가 진리를확신하며， 예수그리스도의 거룩 

한군사로자산을빡님 뱀l 드리기를 힘쓰 

게하￡서. 

에충현교회가예수그리스도 맨}써 5바님 

의 말씀쩨매0)고1성령의통치를받으며，주어 

진해목표를성취히는생명력 았는교회가되 

게하소서 

딩모든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 

을띠라예수그리스도맨}써 서로격해}고 

함께 일해감으로 'O}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 

께지어져7꺼] '0닝:서. 

딩충현에 속한모든 영흔들이 여}수그리스도 

를구주로고백하교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 

스도에게 첫 자라를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증끓살게히:소서. 

5교구 태신자 초청전도집회 

사랑하는 5교구 지체 여러분1 태신지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시고 
연락하시며 주님의 이톰으로한가족이 되실 분들울 이번 기회에 목 

모시고 함께 동침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9월30일(퇴 17:00 
· 장 소， 선교관메추라기훌 
프로그램 , 만찬， 새가족 환영1 영화상영， 목관 앙S멸 연주， 

교제의시간 

싸무국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직원을모집합니다 

근무직및자격 

@ 사무직 - 25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 
30세 미만의 남자세례교인 

@ 영양사 - 40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영양사 자격중 소지자로 유경험자 

@전산직 - 35세 전후의 세례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년간 업무경험자 
정보처리기사자격중소지자 

@경비직 - 50세 전후의 남자세례교인으로 
신체 건강하고 친절성 있는 분 

@ 영선직 - 연령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수선δ}는데 

관심과재능이 있으신분 
@ 기사직 50세 전후의 남자세례교인으로 

운전 1종면허소지자 
(기도원근무)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포함)@주민퉁록퉁본 
@ 자격중 사본 @ 자기소개서 
@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서류는채용후제출 

3 서류 제출처및 문의 
충현교회사무국 

(강남구 역삼통 665-1 ~ 552-8200 교환 402번)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η6 윤선화 1 에스더 전방자(1) 784 최금옥 6 에스더 황선혜(6) 

η7 김희 2 에스더 최종란(1) 785 이인규 11 베드로 

778 정영이 7 청년2부 이진규(7) 786 이강욱 9 베드로 이강근(15) 

779 김은영 19 청년1부 오명준(9) 787 김명자 12 루디아 한 철(19) 

780 김성애 19 청년1부 신창훈(8) 788 전점숙 19 청년1부 성명선(3) 

781 박준홍 19 청년1부 신재화(5) 789 조희진 19 대학부 손은혜(14) 

782 이광현 3 바울 양순자(3) 790 김윤형 19 대학부 이윤진(5) 

783 김정일 4 청년2부 이은경(19)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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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홉밸훌훌풀펼낼톨 섬 기 는 분· 틀 l 
‘오명주’ 성도를 소개합니다 

영어(固圖)의 몸이 되어 있던 84년 1월쯤으로 기억 .시무장로 

되는데， 어느 교회인지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신다는 김의철 조선근 
선교위원장 기획위원 

말을 들었답니다. 형제는 성경책을 앞에 놓고 “정말 오진국 이병학 
-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말씀 본 투에}부장 찌3교육위원장 

문을 펴달라고 기도한 후 성경책을 펴들었답니다. 업필성 강모용 

그런데 그날 전도집회에서 같은 본문 말씀을 설교하 징번3부징 얘7택부장 

셨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선하게 되었다고 남선우 서통석 

합니다. 그후 갱생보호소에서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 
'11교육위원징 딩회부서기 

문홍구 조인제 
고 있을 때 충현교회에서 교도소 위문집회를 오셨고 봉A써원 O뺀친S때징 
사회에 나와서는 충현교회 생각이 나서 등록하셨고 김천채 이창호 
마침내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혈혈루O딴뱀징 징년2부장 

박영식 김광남 

‘9f정석’ 성도를 소재합니다 진도위원장 째정위원장 

이하영 박인건 
재17교구정 재13교구정 

김희진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시게 된 성도 안종욱 최명환 
님은 전에 아무 종교도 갖지 않으셨답니다. 교회는 나 재정위원 째7교구장 

오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고 무슨 이야기 최기홍 이갑재 

인지 모르시겠답니다. 같은 반 이정우 성도님이 예수 
재11교구징 재15교구징 

이정우 김단용 
닝을 영접할 때 같이 예수닝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임O댐친S때징 중등1부징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한송규 김영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많이 알아가시고 중등2부장 신교위원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웅철 이형수 
효님i정 (새가족부 통신원) 중등3부장 정년1부장 

김구형 최성현 
유지부장 

. 우|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생 이종대 전형준 이송수 정갑신 
정현민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생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 교육목사 정준회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정은회 

이집트 수리남 수 단 

• 찬양감독 강엄구 l 강도사 한숭일 
.여전도사 
정연회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l 교정전도사 박양덕 

김은호 노광헌 
교구위원장 딩회서기 

윤인현 최대원 
선교위원 채2교육위원장 

오정헌 이 훈 
예배위원장 천얽|원징 

정운석 김영길 
해8교구정 .116교램 

김종구 최무길 
유아부징 정년1부징 

차신득 김재명 
감A써원장 행정위원장 

이종석 윤성철 
제5교구장 기획위원징 

김인관 이병욕 
재6교구장 째3교구징 

임무천 이종섭 
고등부징 기브리앨찬뼈징 

진흥용 전홍렬 
얘H따부장 왜9교댐 

황영일 손철 
제4교구정 영어교육부징 

정홍식 김환기 
대학부장 신혼7엠부징 

안동현 황의만 
소년부장 유년부징 

멘뺀관U 
구붐 시간 장소 

오전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00 본당 

아화1 외국어용시용역 예베 

N 오후 1 뻐외국어동시용역빼)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뼈) 

fr9iIiSri!l 9:00a,m 강렬리휠빠eHall) 

친앙예 배 오후 5:00 본당 
수 요 예 배 l오전 1 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 집회 오후 7::JJ 본당 
새액기도회 오전 5:00 본당 


